
죽비소리가 침묵을 깬다. 2시간 좌선 끝에

10분간의 포행. 선방을 돈다. 두 손을 배 밑에

포개 대고, 굳은 어깨를 추슬러 본다. 하지만

화두는 놓지 않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놈은 무엇인가’를 의심하고 또 의심

한다. 그리고다시좌복에침묵이내려앉는다. 

12월 18일 자정 서울 정릉 보림선원(선원장

묵산). 20여 재가 선객들이‘나를 깨닫는’철

야참선정진에여념이없다. 10년이상의구참

선객들은 화두 참구에 몰두하느라 꿈쩍도 하

지 않지만, 신참자들은 화두는커녕 저린 다리

바꾸기도바쁘다.

재가자1천여명거쳐가
묵산 스님은 철야참선 정진에 앞서 화두를

하나 던졌다. “부처에게 속지 말어. 종노릇 할

생각 말고, 부처와 조사를 두들겨 패. 그러려

면 몸뚱아리의 주인이 누군지부터 알아야겠

지.”

30년 넘게 주말 철야 참선정진이 열리고 있

는 도심 속의 보림선원. 이곳은‘거사풍(居士

風)’의 설법과 좌선법을 지도했던 백봉 김기

추 거사의 도반 묵산 스님과 제자들이‘이 몸

을 쓰고 있는 무상법신을 보고 듣고 알아차려

야 한다’는 의미의‘새말귀’화두를 공부하고

있는 재가불자 참선도량이다. 그간 이 선원을

거쳐 간 재가자들만 1천여 명이 넘고, 재가불

교 운동의 동량도 키워냈다. 불교법조인회장

전창열 변호사를 비롯해 우리는선우 대표 성

태용 교수(건국대 교수), 대불련 총동문회 명

예회장 명호근 쌍용양회 부회장, 국민대 김문

환 총장, 춘천지검 김진태 강릉지청장 등이 이

곳에서참선공부를했다.      

백봉 거사가 제시한 이‘새말귀’화두는 세

포 덩어리인 몸에 의지하지 말고, 찰나찰나 보

고 듣고 맛보는 무상법신을‘허공으로서의

나’로 인식하라는 참구법이다. 즉 사실을 사

실 그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 육신을 굴리는 법신으로 바

로들어가보라는것이다. 

남편 전근홍(53ㆍ청봉)씨와 20년 넘게 새말

귀 화두를 실참하고 있는 이언희(50ㆍ묘련화)

씨는“밥 먹을 때 법신으로서 먹고, 걸어갈 때

법신으로서 걸어간다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

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이 공부의 핵심”이라며

“결국 내가 법신이라는 것을 직관하는 것”이

라고설명한다. 

매주 부천에서 3시간 넘게 이곳으로 출근(?)

한다는 문대웅(52ㆍ문공)씨는“‘아침에 일어

나면 법신을 잘 굴리자, 점심때에는 법신을 잘

굴린다, 저녁에는 법신을 잘 굴렸나’를 항상

점검한다”며“주말 철야 참선정진은 새말귀

화두를 통해 법신이 육신을 잘 관리했는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자기 수행의 시간”이라고 말

한다.   

주5일근무제로철야참선큰호응
보림선원의 이 같은 주말 철야참선정진은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시민선원이

나 재가 수행단체의 기존 철야정진과 함께 불

자들에게큰호응을얻고있다. 

특히 이러한‘토요일 밤의 참선열기’는 바

쁜 일과로 인해 수행의 고삐를 잡기 힘든 직장

인 등의 재가불자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진

다. 불자들은 철야 참선이나 1080배, 3000배,

108참회정진 등을 통해 1주일간 챙기지 못한

수행을 집중적으로 하고 한 주를 활기차게 열

고있다.

매주 철야참선의 전통을 이어온 사찰은 서

울 보림선원을 비롯

해 서울 화계사, 부산

해운정사, 대전 학림

사등이대표적이다. 

화계사 선우회는

26년째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까지 주말

철야참선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부산 해운

정사는 10여 년째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부터 주지 스님의 지도 하에 법문 및 참선,

1080배 등을 하고 있다. 1997년 개원한 학림

사 오등시민선원은 매주 토요일 조실 대원스

님의 증도가 법문에 이어 철야참선을 하고 있

다.

한 달에 한 번 1주일간 특별정진주간을 정

해 철야정진을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다. 부산

삼광사와 서울 관문사는 기도 기간 중 매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3시 30분까지 철

야정진을 하고 있으며, 참여 불자는 하루 평균

1000여명에달한다. 

매달 한번씩 정기 철야정진을 하는 사찰은

더욱 많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철야정진기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선학원 중앙선원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선정회 주관으로 철야참선을

하고 있다. 양평 법왕정사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3333배 철야정진기도법회를 실시하

고있다. 

김철우기자 in-gan@buddha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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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시

기를“무량수불의 몸은 100천

만억야마천의염부단금색과같

다. 부처님 몸의 크기는 60만억

나유타 항하사유순이며, 미간의

백호는 오른쪽으로 아름답게 휘

어감아져다섯봉우리수미산과

같다. 부처님의 눈은 네 개의 큰

바다와같은데청색과백색이분

명하다.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는 광명

을 솟아내는데 수미산과 같다.

저 무량수불의 원광(圓光)은 100

억 삼천대천세계와 같다. 원광

가운데는 100만억 나유타 항하

사의 화신불이 있다. 하나하나

화신불 가운데 역시 헤아릴 수

없는화신의보살들이모시고있

다. 무량수불은 8만4천의 모습

(相)이 있다. 하나하나 모습 가운

데 각기 8만4천의 훌륭한 호(好)

가 있다. 호 가운데 다시 8만4천

의 광명이 있어, 시방세계 염불

중생을두루비추어섭취하고버

리지않는다. 

그 광명과 상호와 화신불은 말

로 다할 수가 없다. 다만 마땅히

생각하여마음의눈으로볼뿐이

다. 이러한 경계를 보는 자는 곧

시방의 일체 부처님을 볼 것이

다. 모든 부처님을 보기 때문에

관불삼매라 이름 한다. 이 관을

지으면일체부처님의몸을관함

이라고 이름 할 것이다. 부처님

의 몸을 관하기 때문에 역시 부

처님의 마음을 본다. 부처님의

마음은 대자비이니 무연(無緣)의

자비로써 모든 중생을 섭수하신

다. 이 관을 지으면 몸을 버리고

다른세상에서모든부처님앞에

서무생인을얻을것이다. 

이러한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마음을 모아 무량수불을

자세히 관하라. 무량수불을 관하

는 자는 하나의 상호로부터 들어

가되, 단지미간의백호를관하여

지극히 또렷하게 하여라. 미간의

백호상을 보면 8만4천의 상호가

자연히 나타날 것이다. 무량수불

을 보는 자는 곧 시방의 무량한

모든부처님을볼것이다. 무량한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기 때문

에 모든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얻을 것이다. 이것을 변관일체색

신상(遍觀一�色身相)이라 하고

제9관이라 이름 한다. 이 관을 짓

는 것을 정관(正觀)이라 하고, 만

약 다른 관을 지으면 사관(邪觀)

이라한다”고하셨습니다. 

진신관(眞身觀)이란 무엇인가?

법신은 모습이 없어 중생의 눈으

로 볼 수가 없으나, 그 덕상(德相)

은 수승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理)를 바탕으로 경

계(事)를 관(觀)하게 함으로써 스

스로 무량한 자비광명 안에 존재

하고있음을알도록합니다. 

관상염불에서 진신관은 무량

한 상호, 무량한 덕상, 무량한 광

명인보신의경계를관찰하는것

입니다. 관찰을 심화하여 산란한

마음을쉬고법을받아드려마음

과 경계가 일치되면, 밝은 거울

과같이무심하고무량한광명으

로충만한심적상태를체험하는

데 이것을 관불삼매라고 부릅니

다. 이 관불삼매로써 아미타불의

진신인 진실상을 보고 무생법인

을얻으면, 정각을성취합니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일체

경계는 일심인 지혜를 증득해야

합니다.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면

자연히 동체대비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체 중생이

부처요, 한 생명임을 깨달아 보

살의광대한원행을구현하는하

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효가 역

설하는 염불선이요, 수행의 완성

인 일심광명입니다. 법인‘아미

타’와 자신이 하나 되는 일심광

명을 성취하면 종교마저도 초월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

다. 

■양산정토원원장

마음모아 무량수불 관하면

시방의 무량한 모든 부처 볼 것

관불삼매

“육신 굴리는 법신이 나 임을 보라”
<16∙끝>

경책하고있는보림선원장묵산스님.

서울정릉보림선원재가불자들이12월18일선원에서열린철야참선에서정진하고있다.

묵산스님 지도…30년 넘게 매주 토요일 철야참선

‘무상법신은 허공으로서의 나’새말귀 화두로 정진

서울 화계사선우회 매주토
(02)900-4326

보림회 매주토
914-6187

수선회 매주토
517-3108

우곡선원 매월첫째토
2055-3111

선학원선정회 매월셋째토
732-3327

법련사 매월마지막토
733-5322

미타사 매주토
662-4736

길상사 매주토
741-4698

경기 장안사 매월마지막토
(031)703-7766

봉인사 매주토
574-5585 

부산 해운정사 매주토
(051)746-4812

범어사 매월첫째토
508-3122

통도사부산포교원 매주토
816-2241

경남 부석사 매월마지막토
(054)633-3464

통도사극락암 매주토
382-7083

해인사백련암 매월넷째토
932-7300

해인사원당암 매월첫∙셋째토
963-9551

대전 학림사오등선원 매주토
충청 (042)825-0515

대전구도회 매월셋째토
527-0559

공림사 매월셋째토
(043)833-1029

법륜사 매월둘째토
878-6122

대구 대구구도회 매월마지막토
경북 (053)654-8533

축서사 매주토
(054)672-7579

전라 홍련암 매월첫∙셋째토
(063)263-6072

주말 철야참선 하는 곳

정릉 보림선원, 주말 철야참선 현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54기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海 東 佛 敎 儀 式 敎 育 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원서접수 : 2004년 12월 29일까지

◆ 개강일시 : 2004년 12월 30일 오후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0496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기본과정(3개월)

∙중급과정(3개월) 

∙작 법 반(6개월)  

∙신행과정( 1 년 ) 

∙특수작법( 1 년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등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등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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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

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

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자료신청:055)963-9583∙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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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

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

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

여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마∙가∙목]"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자수 대진 합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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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특효하며동맥경화, 고혈압, 풍예방및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해소하여골병이든어혈도풀어주며비만체질
(지방을분해하여살이빠지며)과성인병예방에도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